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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엔비디아 투자에 국민 큰 관심" 젠슨 황 "항상 한국과 함께 성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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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주=뉴시스]하지현 조재완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만나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대표를 접견하고 "우리 국민이 엔비디아 투자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전폭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뵙고 처음인데, 매일 뵙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서 하도 유명한 분이라 뉴스에서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한

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젠슨 황 대표가 서울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과 '치맥(치

킨+맥주)'을 함께한 것을 언급하며 "너무 관심 있게 봤다"고 했다.

이어 "치킨집에서 치킨을 드시는 것을 온 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구나 (음식값을 모두 계산하는) 골든벨까지"라며 웃음을 터

트리기도 했다. 젠슨 황 대표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APEC과 한미 정상회담도 매우 성공적이라고 들었다. 다시 한번 축하

드린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대한민국 흑자가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

다"며 "옛날 용산 전자상가에 가시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전역을 다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바꿀 것으로 생각

해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가장 시작하기 좋은 나라, 성과가 나는 나라로 (가기 위해) 저도 노력할 것이고 국민

들도 노력할 것"이라며 "그 속에서 꼭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젠슨 황 대표는 이에 "최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엔비디아는) 항상 한국과 함께 성장해 왔다"며 "엔비디아의 첫

번째 비즈니스는 PC 게임, 컴퓨터 그래픽이었다. 현재 엔비디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기술의 근원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E-스포츠의 산지"라며 "저희는 함께 E-스포츠를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로 만들었다. 엔비디아는 한국 E-스포츠

의 원동력이자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는 AI라는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에 서 있다. AI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라며 "모

든 사람들, 모든 사회, 모든 산업은 AI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AI (발전에) 필요한 것은 깊은 기술 전문성과 혁신성, 선구안을 지

닌 기업가들과 AI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젠슨 황 대표는 "한국은 이미 굉장히 깊은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성공한 기업가들도 있다. 이렇게 훌륭한 산업 역량을 지

닌 나라는 한국 말고 어디에도 없다"며 "한국 AI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산업, 차, 제조업, 반도체 공정, 소비재와 가전제품까지 많은 발표를 함께할 것이다. 한국이 AI 여정에 함께 하게 될

텐데 기쁘고 기대가 된다"며 "앞으로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들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에 "젠슨 황 대표가

대한민국의 AI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고 답변하자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리어답터가 워낙 많은 나라이고, 열정적이며 지혜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며 "젠슨 황

대표가 대한민국 AI 시대를 가장 먼저 열어가는 테스트베드(시험대)로 만들어 놓고 크게 성공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젠슨 황 대표의 딸인 메디슨 젠슨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Welcome to APEC(APEC에 오신 것을 환영

한다).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따님이라니 잘 안 믿어진다. 너무 젊어 보이신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이 딸이 34살이라는 젠슨 황 대표의 이야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비밀"이라고 말하자, 젠슨 황 대표가 "죄송하

다. 제가 지어낸 숫자다"라고 답하면서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젠슨 황 엔

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31. bjko@newsis.com

한편 이날 접견에 동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엔비디아와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모든 기업이 새로운

관계와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과 엔비디아는 25년 넘게 같이 일하고 있다. 삼성은 엔비디아의 생성형 AI는 물론,

반도체, AI 팩토리, 로보틱스, 신약 개발, 슈퍼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엔비디아와 최고의 파트너로서 AI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엔비디아가 최근 옴니버스라

고 하는 엄청난 툴(도구)을 만들었다. 제조 AI에 이 툴을 꼭 써야 한다. 제조 AI에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

티브를 지원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엔비디아와 지난 1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자율주행과 로봇 디바이스를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포괄적 협력을 추진 중"이라며 "모빌리티 기술력과 스마트 제조 역량을 결합해 미래 피지컬 AI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경주가 천년 도시로서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듯이, 각 나라의 데이터 자료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

이 될 것"이라며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소버린 AI가 가장 중요하다. 엔비디아와 협력해 모든 나라가 소버린 AI를 가지고 다

양성을 지키는 시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고생하고 계신다.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현대차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라며 역할

을 당부했다. 



[경주=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APEC 정상회의 장소인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젠슨 황 엔

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이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

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0.31. bjk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wander@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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